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1 pp. 466-476, 2018

https://doi.org/10.5762/KAIS.2018.19.1.466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466

*Corresponding Author : Young-Sil Kang (Gyeongsang National Univ.)
Tel: +82-55-772-8252  email: kangys@gnu.ac.kr.
Received October 27, 2017 Revised (1st November 27, 2017, 2nd January 3, 2018) 
Accepted January 5, 2018 Published January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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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개인 심성, 직무연속성, 직무만족 및 전문직업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전문직
업성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2017년 8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G도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5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s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업성 정도의 차이는 월소득
(F=6.951, p<.001), 근무경력(F=5.245, p=.002),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선택동기(F=3.676, p=.00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 주요 변수 간의 관계에서 전문직업성은 개인 심성(r=.573, p<.01), 직무연속성(r=.496, p<.01) 및 직무만족
(r=.539,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일반적 특성, 개인 심성, 직무연속성, 직무만족이 전문직업성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전문직업성과 가장 높은 관련요인은 직무만
족(β=.320, p<.001), 개인 심성(β=.291, p<.001), 월 소득(β=.283, p<.001) 및 직무연속성(β=.176, p=.009)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의 총설명력은 49.6%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전문직업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개인차원과 조직차원에서의 융복합적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factors affecting professionalism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CHP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53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working in G province with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20 August to 25 September 2017.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N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20.0 program.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income (F=6.951, p<.001), work 
experience (F=5.245, p=0.002) and motivation for choosing a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F=3.676, p=0.004). The 
highest related factors were job satisfaction (β=0.320, p<0.001), individual disposition (β=0.291, p<0.001), income 
(β=0.283, p<0.001) and job continuance (β=0.176, p=0.009). These variables explained 49.6% of the total variance 
in professionalism.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nvergence program and policy support 
at the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level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Keywords :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CHPs), Individual disposition, Job continuance, Job satisfaction,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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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국내 의료 환경은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질병양상 및 건강관리 구조의 변화, 의료기술의 발전, 의
료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요구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내 x 외
적 의료 환경의 변화는 간호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기대

도 변화하여 건강서비스의 전문성과 간호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1].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일차보건의료 
제공자로서 지역사회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

역사회에 대한 접근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사회 내 

변화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

량을 필요로 한다[2]. 따라서 변화하는 현 상황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긍정적인 직

업관과 전문적 지식은 물론 기술적 x 행정적 능력을 갖

춘 간호전문가로서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3].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1980년 ‘농어촌 보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모집이 시작되어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소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

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한자로, 1981년부터 의
사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4].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임상간호
사와는 달리 농어촌 x 산간벽지 등에서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최 

일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차적 접촉자로서 지역주민의 

일차건강관리, 건강증진관리, 예방보건, 사회자원 동원 
및 활용과 지도감독, 행정관리 등의 복합적인 업무를 체
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

성을 발휘하여야 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세와 가치

관을 확고히 정립하고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5,6].
전문직업성이란 전문직 또는 전문직업인을 특징짓는 

행위, 목표 또는 질을 뜻하는 것으로[7], 전문직업성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물리적 x 심리사회적 x 인적 환경

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 직무만족, 직업유지, 간
호업무수행, 재직 및 이직 등 다양한 간호성과 변수와 관
련이 있기 때문에[8], 전문직업성 향상을 촉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9]. 직업에 대한 만족이 전문직업성의 가

장 높은 예측인자로 검증되어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개선책을 통하여 전문직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10]. 따라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전문직
업인으로서 지역주민의 복합적인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

족시키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전문직업성 확립이 요구되며,이는 보건의료 업무 수
행능력을 향상시켜 간호업무 성과 달성을 촉진하고 직무

지속성을 높일 수 있으며[11], 전문인들이 어떠한 전문
직업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시대가 요구하는 전

문직으로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다[12].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나 직무경험 

또는 직무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얻어지는 유쾌하고 긍정

적인 정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13], 직무만족이 높은 
사람은 근무의욕이 높고 개인의 성장 발전뿐 아니라 직

무환경 및 조직에 대한 몰입이 높아 긍정적인 태도를 가

지는 반면에, 직무만족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호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따라서 보건진료전담공
무원의 효율적인 역할수행 및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건강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진료전

담공무원 스스로가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선행되

어야 한다[5]. 즉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은 지
역사회 주민에게 제공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근무의욕, 사명감, 조직의 생산성 및 효
과적인 역할수행과 전문직 발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

다[15]. 대부분은 임상간호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전문직업성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를 도출해냄으로서 전문직업성이 선행변수로 작

용하고 있다. 그러나 직군에 따라서는 전문직업성은 높
지만 근무환경, 급여수준, 과중한 업무, 조직문화, 인간
관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직무만족을 하지 못하고 이직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16].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경우에도 제도 초창기에는 신분의 불안전성, 승진 기회
의 결여, 낮은 보수 수준, 보건진료소에서의 상주로 인한 
장기근무 등 근무환경의 어려움과 임상간호사와는 다른 

특수한 역할로 인해 직무만족을 하지 못하고 이직현상으

로 나타났다.[5, 17]. 따라서 직무만족을 선행변수로 하
여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이 전문직업성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여겨

진다.
비교적 즐겁거나 즐겁지 않은 감정적 상태의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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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긍정 x 부정적 심성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흔히 기질적 변수(dispositional 
variables)라고 명명되어지며[18], 이러한 기질적 변수들
은 직무스트레스, 환경적 요인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
끼는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즉 긍정적 심성이 높은 사람은 직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호의적이어서 직무만족도 증가된다[19]. 보
건진료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보면 긍정

적 심성을 가질수록 뚜렷하게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났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같은 상황 하에서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보다 높은 직무만족을 가질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19,20], 긍정적인 마인드와 같은 내
적 영역의 고취를 통해 전문직업성이 향상된다[21]. 
직무연속성(job continuance)은 직무단절 없이 지속적

으로 현 직장에서 근무하는 행위 즉, 직무에 잔류하려는 
의사이며[22].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머무르려는 의도
가 높을 때 다른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 또는 직무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조직목표 달성에도 기

여한다[23]. 간호 분야에서 직무연속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이직의도 또는 재직의도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 직무에 머무르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재

직의도는 전문직업성과 상관관계가 높으며[8,11], 높은 
재직의도는 전문직업성 확립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낮
은 재직의도는 신규 직원의 모집 및 교육 등 인력관리에 

있어 많은 비용손실을 초래하고 간호의 질 저하, 직무불
만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24]. 
전문직업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직몰입

[6], 직무만족[14,25] 및 자기효능감[21] 등과의 관련성
을 다루거나, 전문직업성이 재직의도[11], 이직의도[24], 
간호업무수행[8], 직무배태성[26]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전문직업성의 영향요인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전문
직업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
는 개인심성, 직무연속성,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보건진
료전담공무원의 전문직업성 정도를 알아보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전문직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향

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전문직업성을 강화시킬 수 있

는 중재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

도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개인 심성, 직무연
속성, 직무만족이 전문직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y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y 대상자의 개인 심성, 직무연속성, 직무만족 정도와 
전문직업성의 정도를 파악한다.
y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업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y 대상자의 개인 심성, 직무연속성, 직무만족 정도와 
전문직업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y 대상자의 전문직업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개인 심성, 직무연
속성, 직무만족 및 전문직업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전문직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자는 G도 소재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전
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크기는 G ﹡ 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
준 ⍺=.05, 효과크기 medium .15, 검정력 .90, 예측요인 
11개로 설정하여 계산한 결과 산출된 표본 수는 152명
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67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
여 응답이 불성실한 14부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는 
153부를 최종 분석대상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G도 보건소장회를 방문하여 

연구목적 및 내용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연구자가 
직접전화로 연구의 목적과 내용,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
보장, 연구의 철회에 관한 내용을 설명 후 E-mail과 우편
을 통해 배부하였다. 우편을 통해 배부한 설문지는 설문
작성이 끝나면 바로 회신용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회신

해 줄 것을 설명하였다. 반면에 E-mail을 통해 회신된 설
문지는 연구윤리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부

여하면서 저장 후, 일정기간 설문지가 축적될 때까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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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를 개봉하지 않았고, 자료수집은 2017년 8월 20일
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 개인 심성 8문항, 직무연속성 4문
항, 직무만족도 20문항, 전문직업성 25문항, 일반적 특
성 7문항으로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결혼상태, 학력, 가족과의 동거
여부, 직업선택 동기, 소득, 근무경력으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2 개인 심성

개인 심성 측정도구는 Price[27]가 개발하고 Jung[19]
이 수정 x 보완한 척도에서 심리적 변수에 해당하는 긍

정적 심성 4문항, 부정적 심성 4문항의 총 8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개인 심성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ung의 연구에서 긍정적 심성 Cronbach's ⍺= .80, 부정
적 심성의 Cronbach's ⍺=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긍정
적 심성 Cronbach's ⍺= .83, 부정적 심성의 Cronbach's 
⍺= .88이었다.

2.3.3 직무연속성

직무연속성 측정도구는 Price[27]가 개발하고 Kim[22]
이 번역한 직무연속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
는 이직의사 2문항, 잔류의사 2문항의 총 4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이직의사를 나
타내는 2문항은 역산 문항으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를 지속하려는 직무지속의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2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 .9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 
.88이었다.

2.3.4 직무만족

본 연구에서는 미네소타 산업관계 연구소에서 개발한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를 Kim[28]이 보
건진료전담공무원의 실정에 맞게 수정 x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구성은 직무자율성 4문항, 인간
관계 2문항, 직업적 긍지 5문항, 근무환경 5문항, 직업안
정성 4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25]의 연구에서 
Cronbach's ⍺=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 
.85이었다.

2.3.5 전문직업성

전문직업성 측정도구는 Hall[29]이 개발한 Professionalism 
Inventory Scale(HPI) 50문항을 Snizek이 25문항으로 수
정한 것을 Baek & Kim-Godwin[7]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의 구
성은 전문조직의 준거성 5문항, 공적서비스에 대한 신념 
5문항, 자율성 5문항,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 5문항, 직업
에 대한 소명의식 5문항 등 5개 하위영역으로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전문직업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의 신뢰도는 Baek & Kim-Godwin[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 
.75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y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 등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y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업성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y 대상자의 개인심성, 직무연속성, 직무만족 정도 및 
전문직업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y 대상자의 전문직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해 유의하게 나타난 요인들을 반응변수로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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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fessionalism Degre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5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 or F P Scheffe

Age(years)

≤29
30-39
40-49
50-54
≥55

16(10.5)
31(20.3)
27(17.6)
39(25.5)
40(26.1)

46.05±10.16 2.620 .037*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119(77.8)
 34(22.2)

3.40±0.31
3.20±0.25 3.548 .001**

Educational 
level

College
University
Master’s degree≤

59(38.6)
82(53.6)
12(7.8)

3.37±0.30
3.32±0.32
3.52±0.31

2.447 .090

Family living
together

Living together
Non-living

112(73.2)
41(26.8)

3.37±0.32
3.30±0.28 1.341 .182

Motivation 
for choosing
a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CHPs)

Easy employmenta

Family persuasionb

Independent tasksc

Consider aptituded

Public health scholarship studentse

Opportunities to servef

7(4.6)
19(12.4)
54(35.3)
44(28.8)
23(15.0)
6(3.9)

3.10±0.28
3.54±0.39
3.38±0.26
3.26±0.29
3.42±0.26
3.35±0.48

3.676 .004** a<b

Income(won)

200-299a

300-399b

400-499c

≥500d

32(20.9)
48(31.4)
40(26.1)
33(21.6)

3.20±0.27
3.32±0.35
3.38±0.24
3.52±0.29

6.951 .000*** a,b<d

Working 
experience

<10a

10-<20b

20-<30c

≥30d

38(24.8)
41(26.8)
39(25.5)
35(22.9)

3.22±0.30
3.36±0.33
3.37±0.25
3.49±0.30

5.245 .002** a<d

 *p<.05, **p<.01, ***p<.001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53명으로 평균 연령은 
46.05±10.16세였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119명(77.8%)으
로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졸업이 59명(38.6%), 
대학졸업이 82명(53.6%), 대학원 이상이 12명(7.8%)으
로 나타났다. 가족동거여부는 동거가 112명(73.2%)으로 
많았으며,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선택 하게 된 동기는 
독자적 업무가 좋아서가 54명(35.3%), 적성과 흥미에 맞
아서가 44명(28.8%), 공중보건 장학생이어서 23명
(15.0%), 가족이나 주위의 권유가 19명(12.4%), 취업이 
용이해서가 7명(4.6%),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가 
6명(3.9%)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300-399 만원이 
48명(31.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경력은 평균 
17.87±11.60년으로 30년 이상이 35명(22.9%)으로 나타
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개인심성, 직무연속성, 직무만

족, 전문직업성 정도

대상자의 개인 심성의 평균점수는 3.46±0.63점(척도
범위: 1-5)이며 하위영역별로 긍정적 심성 3.31±0.68점, 
부정적 심성 3.61±0.80점으로 나타났다. 직무연속성 정
도는 평균 3.88±0.89점(척도범위: 1-5)으로 이직의도 
4.09±0.94점, 잔류의도 3.66±1.06점이었으며, 직무만족 
정도는 평균 3.57±0.42점(척도범위: 1-5)으로 하위영역
별로 인간관계 3.89±0.56점. 직업적 긍지 3.83±0.59점, 
직무자율성 3.78±0.42점, 직무 안정성 3.31±0.50점, 근
무환경 3.22±0.57순이었다. 전문직업성의 평균점수는 
3.37±0.26점(척도범위: 1-5)이며, 하위영역으로 직업 소
명의식이 평균 3.76±0.5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적서
비스에 대한 신념 3.50±0.41점,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 
3.29±0.37점, 전문조직의 준거성 3.18±0.42점, 자율성이 
3.14±0.3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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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dividual Disposition, Job Continuance, Job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ism of Subjects  

          (N=153)

Variables M±SD Min Max

Individual disposition
Positive affectivity
Negative affectivity

3.46±0.63
3.31±0.68
3.61±0.80

2.00
1.25
2.00

5.00
5.00
4.75

Job continuance 
Turnover intention
Intention to stay

3.88±0.89
4.09±0.94
3.66±1.06

1.00
1.00
1.00

5.00
5.00
5.00

Job satisfaction
Job autonomy
Job stability
Job environment
Professional pride
Relationships

3.57±0.42
3.78±0.65
3.31±0.50
3.22±0.57
3.83±0.59
3.89±0.56

2.25
1.75
2.00
1.00
2.00
2.50

4.60
5.00
5.00
4.40
5.00
5.00

Professionalism
Professional organization
Public service
Autonomy
Self-regulation
Sense of calling

3.37±0.26
3.18±0.04
3.50±0.41
3.14±0.37
3.29±0.37
3.76±0.54

2.68
1.80
2.20
2.60
1.60
2.40

4.16
4.00
4.60
4.80
4.80
5.00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업성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업성 정도의 차

이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선택 동기(F=3.676, p=.004), 
월 소득(F=6.951, p=.000), 근무경력(F=5.245, p=.002)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선택 동기가 가족이나 주위의 권유

로 선택한 경우가 취업이 용이해서 선택한 경우보다는,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 200-299만원과 300-399만
원보다, 근무경력이 30년 이상이 10년 미만인 경우보다 
전문직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F=2.620, 
p=.037), 결혼상태(t=3.548, 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4 대상자의 개인심성, 직무연속성, 직무만족 

및 전문직업성의 관계

대상자의 전문직업성과 관련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문직업성과 개인심성(r=.573, p<.01), 직
무연속성(r=.496, p<.01), 직무만족(r=.539, p<.01)은 정
적 상관관계를 보여 개인심성이 긍정적일수록, 직무연속
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전문직업성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Individual Disposition, Job 
Continuance, Job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ism 
of Subjects  

                          (N=153)  

Variables
Professionalism Individual

Disposition
Job 

Continuance
Job 

Satisfaction 

r(p) r(p) r(p) r(p)

Professionalism 1

Individual
Disposition 573** 1

Job 
Continuance .496** .459** 1

Job 
Satisfaction ..539** 460** .541** 1

  

 **p<.01

3.5 대상자의 전문직업성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의 독립변수들에 대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303-0.932로 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
지수(VIF)는 1.073-2.803으로 기준치 10을 넘지 않아 독
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또
한 잔차의 독립성에 대한 검증으로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2.051로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산출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9.67, 
p<.001). 
일반적 특성 중 전문직업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인 연령, 결혼상태, 보건진
료전담공무원의 선택동기, 월 소득, 근무경력을  포함하
여 주요변수인 개임심성, 직무연속성, 직무만족을 독립
변수로, 전문직업성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중 명목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
로 전환하여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β=.320, p<.001)이 
가장 강력한 영향변수였으며, 개인심성(β=.291, p<.001), 
월 소득(β=.283, p<.001), 직무연속성(β=.176, p=.009) 
순으로 대상자의 전문직업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전체 변수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전
문직업성에 대한 설명력은 총 49.6%로 나타났다(F=19.67, 
p<.001). 분석 시 연령, 결혼상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선택동기, 근무경력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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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Professionalism     
(N=153)

Variable B SE β t(p)

(Constant) 1.687 .179 9.401
(<.001)

Age✻ -.067 .060 -.108 -1.123
(.263)

Marital status✻ -.067 .050 -.090 -1.333
(.185)

Motivation for choosing 
a CHPs -.010 .016 -.038 -.629

(.530)

Working experience✻ .033 .065 .054 .516
(.607)

Income .083 .028 .283 2.955
(<.001)

Individual disposition .143 .035 .291 4.140
(<.001)

Job Continuance .051 .020 .176 2.636
(.009)

Job Satisfaction .238 .052 .320 4.536
(<.001)

Adjusted R2= .496 (F=19.67, p<.001)

 ✻Dummy variables

4. 논의

본 연구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전문직업성 정도를 

파악하고, 전문직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전문직업성 수준은 125점 만점에 84.35점

이었고, 평균평점은 3.37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
은 도구를 사용하여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무하여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미국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Wynd[9]의 총점평균 83.37점, 국내 대학부속병원 간호
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Baek과 Kim-Godwin[7]의 총점
평균은 82.69점과 비슷한 수준이며 Kim[30]의 연구에서 
77.77점, Cha[6]의 연구에서 78.75점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이는 대상자의 근무경력을 포함한 인구학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직업성의 하위영역별로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3.76±0.54점, 공적서비스에 대한 신념 3.50±0.41점, 자
기규제에 대한 신념 3.29±0.37점, 전문조직의 준거성 
3.18±0.42점, 자율성 3.14±0.3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Kang과 Lim[26], Baek과 Kim-Godwin[7], 
Kim[30]의 연구에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가장 높고, 
전문조직의 준거성과 자율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Ki[12], Choo[10]의 연구에서는 직업에 대
한 소명의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Song[31]의 연구에
서 자율성이 가장 높고 공적서비스에 대한 신념이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특
히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

나는 것은 대부분 간호사의 경우 타 직종에 비해 자신의 

직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가장 낮은 평균평점을 나타낸 
전문직업성의 하위영역은 자율성으로 전문직 지위는 자

율성 정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경직된 공공조직 내에서 

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자율

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선
행연구 결과 간에 상이한 차이가 있는 것은 각 연구마다 

연구대상, 근무지, 업무환경, 직무특성 및 조직특성이 다
른 것에 기인한 차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나 보건진료전

담공무원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후속연구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업

성 정도는, 연령, 결혼상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선택 
동기, 월 소득,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 일수록, 월 소득 및 근무경
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업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대다수의 선행연구 결과[21,32]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보편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월 소득, 근무경력이 증가하며 직위가 높아지므로 그
에 상응하는 책임과 자율성,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직
무 관련 특성에 대한 인식 및 수용능력이 향상되고 독자

적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직무에 대한 자신감

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전문
직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

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33] 계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권장하고, 직업적 긍지와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리라 본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개인심성은 5점 만점에 긍정

적 심성 3.31±0.68점, 부정적 심성 3.61±0.80점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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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도구를 사

용한 Seo와 Go[18]의 연구결과에서 긍정적 심성 3.25점, 
부정적 심성 3.15점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다소 높은 결
과이며, 직무연속성은 이직의도 4.09±0.94점, 잔류의도 
3.66±1.06점으로 Seo와 Go[18]의 3.00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개개인의 심성은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요
인이 되므로 긍정적인 심성을 배양하기 위해 보건진료전

담공무원들이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전문직업성의 관

계는 직무만족의 정도가 높을수록 전문직업성이 높게 나

타났다. 직무만족도의 결과를 보면 총점평균 71.35점(척
도범위: 20-100), 평균평점 3.57점으로 나타나 동일한 연
구도구를 사용한 Kim[28]의 연구결과 평균평점 3.38점
과 Lee[17]의 직무만족 3.16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에서 평균평점이 높은 것은 인간관계, 직업적 
긍지이며 가장 낮은 것은 근무환경으로 Kim[2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평균평점
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보건진료직이 촉탁직을 

거쳐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

라 신분의 안정과 승진의 기회 및 보수체계가 동일하게 

주어지면서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다.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
은 혼자서 근무하는 환경에서 오는 부담감과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행정기관의 지시 하에 업무처리

가 이루어지므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업무를 독자적

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재량권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개인심성, 직무연속성 및 직무

만족과 전문직업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로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개인심성이 긍정적
일수록, 그리고 직무연속성과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전
문직업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Choo[10], Park[16]과 그리고 Lee[21]의 연구결과와 맥
을 같이한다. 먼저 개인심성이 긍정적일수록 전문직업성
이 높다는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
은 비록 근무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직무에 대한 근속 성

향이 높으며[18], 직무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하여 
원만한 인간관계 뿐 만 아니라 직무에 더 잘 적응하고 

더 큰 만족을 얻게 된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이 향상되어 간호전문직 발전에 기

여한다[14]. 따라서 긍정적 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
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과 다양한 교육 참여의 기회는 긍

정적 심성뿐만 아니라 전문직업성을 향상시키는데도 도

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직무연속성과 직무만족
이 높을수록 전문직업성이 높다는 결과를 살펴보면, 보
건진료전담공무원은 공공보건의료조직의 구성원으로 개

인적 창의성이나 의욕에 바탕을 둔 직무의 수행보다는 

보건진료소의 정책 및 규정 등에 의해 업무가 수행되도

록 요구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근무환경에 대

한 직무만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의 직무만족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혜자인 지역주민에

게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간호서비스의 질과 조직의 

성과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의 능력과 경험에 합당한 업무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

도록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위임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전문직업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만족, 개인심성, 월 소득, 직무
연속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보건진료전담
공무원의 전문직업성 정도를 총 49.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전문직업성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만족(β=.320)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Choo[10]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전문직업
성에 직업에 대한 만족(β=.371)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규
명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직무만족은 보상과 같은 
외적인 만족보다는 전문적 자율성이나 직업적 긍지와 같

은 내적인 만족에 의해 향상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문직업인으

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자신
의 간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직무에 대한 만족 및 불만족 요인을 인지하여 직무에 대

한 만족감을 증가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전문적 위치를 

향상시킬 수 있겠다. 즉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개선책이 마련이 된다면 효율적인 인적관리뿐만 아니라 

전문직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심성(β=.291)

으로 나타났는데, 긍정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문직업성 정도가 높았다. 이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Jeong[19] 연구에서 
기질적 변수인 긍정적 심성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사를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
감과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이 향상되어 간호전문직 발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1호, 2018

474

에 기여한다[14]. 그러므로 긍정적 심성 및 가치관을 형
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성계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

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 소득(β=.283)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Cha[6]와 Lee[21], [32]의 연구결과에
서 월 소득이 전문직업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연령
이 높고 근무경력, 직위 또는 직급, 월 소득이 높을수록 
전문직업성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이것은 일반적
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근무경력이나 직위, 월 소득이 함
께 변화하기 때문으로 본다. 또한 연령이나 근무경력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축적된 경험,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
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 등이 업무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지위에 대한 안정감의 증가로 이어져 전문직업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높은 전문
직업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 전문직

업성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

다.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전문직업성에 영
향을 미친 요인은 직무연속성(β=.176)으로 나타났다. 직
무연속성은 현 직무에 잔류하려는 맥락으로 볼 때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Kwon 등[11]과 Kwon 등[8]의 연구결
과에서 재직의도와 전문직업성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urangeau와 Cranley[34]의 연
구결과에서는 연령, 직무만족, 재직기간, 학력, 간호사로
서의 만족, 칭찬과 인정의 순서로 현 직무에 머무르고자
하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 재직기간, 직무만족 등은 재직의도의 선행요
인이기도 하지만, 또한 직무에 대한 자신감과 안정감을 
통해 전문직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도 하

다. 따라서 직무연속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근무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이 높을

수록, 개인심성이 긍정적일수록, 월 소득이 높을수록, 직
무연속성이 증가할수록 전문직업성 정도가 높게 나타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전문직업
성은 간호를 가치 있게 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간호성과

와 간호조직의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직업성

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개인 차원과 
조직 차원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융복합적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전문직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재전략
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

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업성 연구가 거의 시도되지 않은 상

황에서 일 지역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가진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개인심성, 직무연속성, 직무만족과 전문직
업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전문직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전문직업성 

강화를 위한 중재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

었다.
본 연구결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개인심성, 직무연

속성 및 직무만족과 전문직업성 정도와는 양의 상관관계

가 있었으며, 전문직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
만족, 개인심성, 월 소득, 직무연속성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총 49.6%이었다. 이 중 직무만족
이 전문직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므로 직무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고 긍정적인 심성, 보상체계 및 직무연속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마련과 체계

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 개인 심성, 월 소득, 직

무연속성이 전문직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

되었으므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전문직업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

구를 제언한다. 
둘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전문직업성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변인을 규명하는 후속연구와 전문직업성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위해 질적 연구를 해 볼 것을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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